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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폭탄어디숨겨 놨는지확인해

봐라  KIA 덕아웃에 폭탄 제거

반(?)이 투입됐다 지난 28일 훈련

이 끝나고 덕아웃에서 대화를 나누

고 있던 오준혁과 홍세완 타격 코

치 김기태 감독이 홍세완 코치를

불러서는 폭탄어디에숨겨놨는지

잘 찾아봐라는 농담을 했다 오준

혁은 전날 NC와의 홈경기에서 두

차례 실책성 플레이를 선보이면서

고개를 숙였다 이에 김 감독은 경

기 전에 분명히 검사하고 내보냈는

데경기도중에폭탄두개를터트리

더라고 웃었다 김 감독의 특별 지

시가 있었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엉

뚱한곳에서폭탄이터졌다 유격수

강한울이 경기 시작과 함께 실수를

연발하면서 경기 흐름을 좌우하고

말았다

▲잘 던졌을 때 봤는데  좌완

유창식의 부진이 안타까운 김기태

감독이다 지난 28일 1군에 시즌 처

음등록됐던유창식은하루만인 29

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유창식은

처음이자 마지막 등판에서 11이닝

2피안타(1피홈런) 6볼넷 3실점의최

악의피칭을했다 부진보다는옆구

리 통증이 말소 이유였다 김 감독

은 경기가 끝난 뒤 코칭스태프와

회의를통해서한번더기회를주려

고했었다 그런데트레이닝파트에

서옆구리쪽이좋지않아서 34일

정도쉬어야한다고했다고설명했

다 계속된 부진에 대해서는 (LG

감독 시절) 잘 할 때 봤었는데 캠프

에서도열심히했고표정도많이밝

아졌는데 아쉽다고 언급했다 유

창식은 한화 시절 LG에 유독 강한

모습을보이면서 LG 킬러라는 명

성을얻었었다

▲치면뭐해요수비가아쉬운

포수이홍구다 이홍구는지난 27일

경기 NC 이민호를 상대로 6회 1사

12루에서 스리런을 터트렸다 뒤

늦게 터진 이홍구의 시즌 마수걸이

홈런이었다 이 홈런으로 KIA는

67까지 추격을 했지만 이어진 7

89회 연속해서 실점을 하면서 7

13패를 기록했다 이홍구는 직구

타이밍으로 노리고 있었다며 홈

런을쳐서좋기는한데그러면뭐하

나 바로 실점을 해서 점수를 줬다

수비에서 더 잘했어야 했다고 아

쉬워했다

▲김치찌개 준비해놨어요  한

국 생활 3년이면 김치찌개를 먹는

다 29일 퇴근하는 브렛 필의 손에

특식이들려졌다 김치맛을알게된

필을 위해 선수단 식사를 담당하는

주방장에게 부탁한 김치찌개다 통

역을담당하고있는KIA최병환과

장은 필이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

를넣어서먹는게그렇게맛있다고

한다 한국 생활 3년을 하더니 김치

맛을알게된것같다고웃었다 한

편신입외국인선수지크스프루일

은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김치를 잔

뜩 쌓아놓고 밥을 먹어서 사람들을

놀라게했었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광주살이 3년 브렛필

김치찌개엔라면이최고죠

공룡 군단과의 천적관계를 정리하지 못

한 호랑이군단이다

KIA 타이거즈가 29일 챔피언스필드에서

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89로 지

면서 주말 3연전을 싹쓸이 패로 마감했다

지난시즌 5승11패의전적을남겼던KIA는

올 시즌에도 1승4패의 열세를 이어가게 됐

다

앞선 두 경기에서 야수진의 실수 연발 속

에선발한기주와지크가일찍강판되면서 2

연패를기록했던KIA는주말 3연전의마지

막 경기에서는 마운드의 엇박자 속에 재역

전패를당했다득점이후실점의패턴속에

승리가샜다

볼넷에발목잡힌마운드였다 3이닝을실

점없이막던선발정용운이 4회내야안타로

선두타자 조영훈을 내보냈다 정용운은 지

석훈을 2루수 플라이로처리했지만볼넷두

개로 2사 만루의 위기를 자초한 뒤 폭투로

선취점을 내줬다 그리고 이종욱의 안타가

나오면서 03

KIA가 이어진 4회말 공격에서 선두타자

오준혁의몸에맞는볼을시작으로김주찬

나지완서동욱의 안타로 다시 33 균형을

맞췄지만이번에는최영필이한방에무너졌

다

정용운에이어 5회 마운드에 오른 최영필

이첫타자나성범에게중전안타를맞았다

투 아웃까지는 잘 만들었지만 좋은 타격감

을 보여줬던 지석훈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

투런포를허용했다

한 이닝 쉬고 다시 타자들이 승부 뒤집기

에나섰다 35로뒤진 6회말선두타자필의

2루타에 이어 이범호의 투런포가 나오면서

분위기가 KIA에게로 넘어왔다 그러나 서

동욱과 이홍구가 범타로 물러난 뒤 상대 실

책으로 얻은 2사 1루 기회에서는 김호령이

침묵했다

55에서시작된 7회말 두 타석만에멀티

히트를 기록한 김주찬이 이번에는 홈런을

장식했다 1사에서타석에선김주찬이역전

솔로포를 터트리면서 NC 김진성을 마운드

에서 끌어내렸다 마침내 역전에 성공한

KIA가 좌완심동섭에이어불펜의핵심홍

건희를 투입하면서 승리 지키기에 나섰다

그러나 믿었던 홍건희도 볼넷에 발목이 잡

혔다 내야안타에이어삼진으로 1사 1루 볼

넷으로 또 다시 주자를 내보낸 뒤 이종욱의

2루타로 57 역전을 허용했다 박민우의 적

시타까지이어지는등홍건희는 02이닝 4피

안타 2볼넷 4탈삼진 4실점의 피칭을 남기고

쓸쓸히마운드를내려왔다

8회다시한번타자들이힘을냈지만뒷심

이 부족했다 선두타자 서동욱의 볼넷을 시

작으로 이홍구 김주형의 적시타가 이어졌

지만 김주찬의 희생플라이까지 더해 2점을

뽑는데그치면서 천적의벽을넘지못했다

한편최영필은 5회조영훈을좌익수플라

이로돌려세우면서 1000이닝투구를기록했

다 통산 76번째다 첫 타석과 두 번째 타석

에서안타를때려내며 1998루타를기록했던

김주찬은 4번째 타석에서 역전 솔로홈런을

터트리면서 2000루타를 넘어섰다 같은 날

먼저 2000루타를 채운 넥센 이택근에 이어

통산 41번째기록이다

김여울기자wool@kwangjucokr

29일광주KIA챔피언스필드에서벌어진프로야구KIA 타이거즈와NC다이노스의경

기에서 9회말 2사 2루때KIA 8번타자고영우가삼진아웃을당한뒤탄식하고있다

연합뉴스

볼넷에 발목 잡힌 KIANC에 스윕패

한기주지크조기강판12이닝연속실점수모도

김주찬 2000루타 달성불구홍건희 4실점재역전


